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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아시아축구연맹(AFC)
23세 이하(U-23) 챔피언십은
한국축구에 많은 걸 안겨줬다.
전승으로 대회 첫 우승을 차지
한 것은 물론이고 세계 최초의
9회 연속 올림픽 본선 티켓도

챙겼다. 또 김학범 감독은 2018 아시안게임 우승 이
후 다시 한번 국제대회 정상에 오르며 지도력을 인
정받았다.

한국은 26일 오후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
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결승에서 연장 후반
8분에 터진 정태욱(대구)의 헤더 결승골로 1-0으로
이겼다. 이로써 한국은 조별리그 3전 전승과 8강(요
르단)∼4강(호주)에 이어 결승까지 깔끔하게 마무리
하며 6전 전승으로 이 대회 첫 우승에 성공했다. U-
23 챔피언십은 그동안 한국이 AFC 연령별 대회 중
유일하게 우승하지 못한 대회였는데, 이번에 그 고비
를 넘어섰다. 한국은 앞서 준결승에서 호주를 꺾어
결승 결과와 상관없이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

확정했다. 대회 MVP는 원두재(울산)에게 돌아갔다.
이번 대회 압권은 김학범 감독의 용병술이었다. 특

히 주전과 비주전 구분 없이 선수들을 번갈아 투입하
는 로테이션은 대회 내내 화제였다. 6∼7경기만으로
우승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한번 베스트
11을 확정하면 좀체 바꾸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. 최
정예멤버로나서야 이길 확률이높다는생각에서다.

하지만 김 감독은 달랐다. “매 경기가 결승전”이
라고 밝힌 그는 경기마다 선발을 교체했다. 조별리
그 2차전에서는 1차전에 비해 7명의 선발을 바꿨고,
이후 6명→8명→5명 등 준결승까지 예측불허의 선
발 명단을 써냈다. 결승에선 3명만 바꿨지만 줄곧 왼
쪽 풀백으로 뛴 김진야(서울)를 오른쪽 윙어로 배치

하는 변칙 전술을 선보였다. 로테이션은 18일 동안
6경기를 치러야하는 빡빡한 일정과 무더운 날씨를
극복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이기도 했다.

베스트 11이 없다는 건 누구든 주전이 될 수 있다
는 의미다. 덕분에 선의의 경쟁이 벌어졌고, 긴장감
과 함께 준비가 철저해졌다. 누굴 내보내도 전술의
완성도가 높았다. 로테이션이 없었다면 결승전에
서 마지막까지 체력을 유지하며 뛰는 건 불가능했
을지도 모른다. 상대 입장에서는 대비하기 여간 까
다로운 게 아니었다. 어떤 선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
문에 대응 전술을 짜기가 쉽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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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경기 선발 29명 변화 꺋신들린 로테이션꺍
치열한 내부경쟁 매경기 영웅 모두 달라
결승연장정태욱극적골…집중력도압권
문재인대통령 꺎전승우승최고의설선물꺏

‘날았다 학범슨!’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U-23 축구대표팀이 26일 태국에서 열린 ‘2020 AFC U-23 챔피언십’ 사우디아라비아와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1-0으로 승리했다.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6전 전승으로 대회를 마무리하며 도쿄올림픽 메달 희망을 키웠다. 신
들린 로테이션으로 팀을 이끈 김학범 감독이 우승 직후 선수들의 헹가래를 받고 있다. 방콕(태국) ｜ AP뉴시스

카멜레온 용병술
꺋학범슨꺍의드라마

U-23챔피언십전승첫우승…아시아제패한김학범의힘은?

브라운 40득점 원맨쇼…KGC, SK 꺾고 단독 1위 ▶ 4면 현대건설, 흥국 잡고 선두 독주…최다관중 신기록 ▶ 6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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